	
	
	



전쟁이 일어나선 안되는 이유
                                                                                   202111995 이상균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해볼까 한다.  먼저, 전쟁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종교적 갈등, 국가적 갈등, 자원 약탈, 내전 등의 이유가 있다. 이 4가지 이유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의 종교를 위해, 나의 국가를 위해, 나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등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종교를 박해한다. 그리고 전쟁이란 큰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자원과 물자는 풍부해져서 살기 좋아질 수 있고 자신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인류는 너무나 발전이 되어있다. 즉 전쟁에 사용될 무기들도 그만큼 발전이 되어있다는 말이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번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핵폭탄은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70년이 넘은 과거지만 아직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있다. 70년전에 사용한 무기의 위력이 이정도라면 현재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연에 일어날 피해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지구는 이미 지구온난화와 여러가지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여러 무기들을 시험하기 위해 지구를 더더욱 혹사 시킬 것이고 전쟁이 끝났을 무렵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전쟁으로 인한 가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중동 국가에서의 전쟁, 아프리카에서의 내전으로 수많은 전쟁고아와 난민들이 생겨났다. 2020년 말 기준, 8240만명이 살던 곳을 떠나 강제이주 중이다. 이처럼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일이 국가의 몇몇에 의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또 전쟁 중 위법시대가 되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윗 내용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현상들은 위법시대 때 가장 극대화되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혼란해진 사회를 도덕적으로 다시 바로잡기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당시 인명피해는 군인 전사자 2700만명 민간인 사망자 2500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원병력은 1억1천만명이다.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전쟁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이다. 만약 또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2차 세계대전 때와 다른 무기, 많은 인구, 자연재해 등을 고려했을 때 몇 배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만큼 발전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지구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며 배려할 수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